
二者如迦葉常受頭陀法 但畜糞掃三衣 不畜
餘長
두번째로중근기가두타수행을하면서입

는의복문제등을설명하고있다. 
가섭존자는 세존의 제자로 한문으로 번역

하면 음광(飮光)이라고 한다. 그 빛이 일체광
명을차단할수있기때문에이름을음광이라
고한다. 
출가이전에그의 집안은 상당히 부자였다.

그러나출가후엔두타(頭陀)수행을했는데그
것을번역하면고행을한다는의미이다. 범어
의두타는한문으로두수( )라고하는데번
뇌를 털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타수행
법은열두가지가있는데의식주세종류에서
벗어나지않는다. 

우선음식과관련해두타수행을하는데는
다섯종류가있다. 
첫째는 걸식인데, 다른 사람에게서 음식을

구걸해서먹고스스로음식을만들지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구걸을 행함으
로써아만을조복받기때문이다. 이는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때문에스님을걸사(乞士)라고한다. 
구걸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

는밖으로음식을구걸하여생명을보존하는
것이고, 또하나는내적으로법식을구걸하여
혜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걸식
이라고 한다. 그러나 걸식을 할 때에는 빈부
를 가리지 말고 반드시 차례로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빈부를가리면평등심을잃기때문
이다. 
대가섭은오로지가난한집만을찾아서걸

식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가난한 자가 보시를
행함으로써복을얻게함때문이었고, 수보리
는오로지부귀한집에서만걸식을했는데부
귀한사람은죄를지어쉽게타락하기때문에
일부러부귀한집에가서걸식을하여그들로
하여금계속복을구해서재앙을면케하려했
기때문이었다.
이두사람은각자분별심이있었는데수보

리는가난한사람은버리고부귀한사람을좋
아했다는혐의가있고, 가섭은부귀한사람은
버리고 가난한 사람만을 구제했다는 혐의가

있어 그 걸식이 차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러므로 유마거사는 이 둘을 모두 꾸짖었다.
때문에걸식은반드시빈부를가리지말고차
례대로해야만한다. 
두번째는항상거르지말고걸식법을행해

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염부
제중생들은용맹심이쉽게일어나일정한마
음을유지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가령오늘
은 걸식을 하고 다음 날은 걸식을 하지 않는
다면어떻게도와서로일치하겠는가. 
세 번째는 정오에 하루 한 번씩만 음식을

먹어야만된다.
네번째는양식을절약해야한다. 구체적으

로 말해본다면 한번 구걸해온 음식을 네 번

나누어서먹기도하고또는세번혹은두번
나누어 먹어야 만이 음식을 조절해서 먹는
것이 된다. 이것도 역시 두타행 가운데 하나
이다. 배부르게음식을먹으면욕심이증가하
기 쉽고음식을 적게 먹으면 지혜가 쉽게 열
린다. 
다섯 번째는 오후에는 음료수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시가 지난 이후에는 쌀
밥이나 국수 등의 음식을 먹지 않을 뿐만 아
니라두유등모든음료수까지도마셔서는안
된다.

다음으로 두타행으로 머무는 처소도 역시
다섯종류가있다.
첫 번째는 항상 앉아서 눕지 않아야만 한

다. 즉 종일토록 결가부좌를 하고 단지 자신
의마음을관찰할뿐육진경계에흔들려서는
안된다. 
두 번째는 나무아래서 좌선을 해야 된다.

큰나무아래는바람이불고그늘이지는데시
원한곳에서고요히앉아마음의번뇌를씻어
야만이이익을얻기가매우쉽다. 

세 번째는 평편한 땅위에 앉아야만 된다.
밤이깊고인적이고요할때전체가드러나는
노지에서 앉아있으면 하늘에서는 달과 별이
빛나고 내 마음도 텅 비고 정신도 화기로워
수행하기에좋다. 
네번째는무덤사이에앉아야한다. 무덤사

이는죽은사람의처소이므로가서앉아도방
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이미 죽었다
면 난들 어찌 죽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으
로제법무상관을닦아야만한다. 
다섯번째는고요한처소를찾아야하는데,

고요한 처소는 바로 청정한 곳이다. 따라서
티끌세상과서로떨어져있는이곳이머물면
서수행하는적합한처소인것이다. 

마지막으로 두타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복
에도두종류가있다. 
첫째는 분소의(糞掃衣)인데, 이 분소의는

다른사람이버린더러운베를주워서깨끗이
일곱 차례 세탁을 하고 바늘로 꿰매서 옷을
만드는것을말한다. 
두 번째는 옷을 세 벌만 지녀야만 하는데,

이는 오조가사ㆍ칠조가사ㆍ이십오조가사를
말한다. 
오조가사는평상시에입는옷인데다섯조

각으로이루어져있으며, 칠조가사는경전을
독송하거나예배를하거나불사를할때에착
용한다. 이 가사는 일곱 조각으로 이루어진
옷이다. 이십오조대가사는범어로승가리(僧
伽模)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조의(祖衣)라고
도 하는데 법상에 올라 설법할 때에 착용한
다. 이 조의는 스물다섯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의 의복은 잠시도 몸을 떠나서

는안되며그나머지의복은절대로축적해
서는안된다. 가섭존자는단지이세가지옷
만을축적하고스스로도를이루었는데이를

두고 두 번째 중
근기인이 착용하
는옷이라고한다. 
인간세간에는 모

두 생활이 있다. 그 생
활내용은 의식주에 국
한한다. 때문에 이 세 종
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의복
과음식이없다면생활문제를
해결하지못할것이다. 
그러나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초연하게 물질욕을 벗어나 의복
과 음식이 크게 중요한 문제가 되
지 않으므로 바라고 구하는 바가 없
다. 그 때문에 의복과 음식을 구하려
고 종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 경지가 아득히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출가한 비구ㆍ비구니와 재가인

인우바새ㆍ우바이는마땅히생사의일이크
다는것은뼈아프게깨닫고이것을모범으로
삼아 의식을 담박하게 한다면 도의 성취가
멀지않을것이다.

■중앙승가대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어리석다는 의미를 지닌‘치심(癡心)’은 모
든 사물과 이치를 완전히 미혹하여 껌껌하게
어두운상태를말합니다. 때문에치심은밝은
지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장애하여 일체의
번뇌가 이를 근본으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
이그현실적인행위, 즉행업(檧業)입니다. 
이러한어리석은마음을‘무명’이라고도합

니다. 이 같은 무명 때문에 사물과 이치를 밝
게통달하지못하고잘못이해하거나아예무
지하여잘못전도된허망한분별집착이일어
나게됩니다. 
탐심ㆍ진심ㆍ아만심ㆍ의심 등도 모두 이

치심을의지해서일어납니다. 그러므로이무
명이야말로 세간 일체 모든 번뇌의 원초적인
근본이며, 그때문에치심은번뇌의모습으로
떠오른 끝없는 생사유전의 최초의 근원이기
도합니다. 
무명의어리석음이지중하여극에달한자는

옳다고공인된것을틀렸다고부정하기때문에
인과관계의올바른진리에대한미혹과혼란을
야기하여올바른도리를어기게됩니다. 

때문에그들은보잘것없는소소한원한은
반드시보복을가하면서도꼭보답해야할커
다란은혜는정작망각을하며, 광명정대하고
평탄한 길은 두려움으로 여기고 반대로 험난
한 길을 편안히 쉴 집으로 여기며, 충언은 귀
에거슬리고아첨하는말에솔깃하여일을망
치기도합니다. 이런일들이모두치심을따라
서일어나는데도죽을때까지도그이치를깨
닫지 못하는 것이 중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입
니다.
이 무명이야말로 모든 유정들을 생사의 세

계로 장구하게 몰고 가는 근본원인인 것입니
다. 그러므로무명의맹렬한세력은우주가무
너지는괴겁(壞劫)에수미산(須彌山)을거꾸러
뜨린다는무서운겁풍(劫風)으로도비유가되
지않을것입니다. 
이 무명이 모든 미혹의 근본이므로 탐심과

진심도일어났다하면이무명과함께동시적
으로일어나기때문에나머지모든번뇌도이
무명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것입니다.   

■정리=張如舟

번뇌의종류-치심(癡心)

쉽게풀어쓴
불교 기본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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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찬우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15>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장구연(具緣)

번뇌털어버리는두타수행

밖으로음식을구걸하여생명을보존하고

안으로는법식을구걸, 혜명을자라게해야 미혹으로껌껌하게어두운마음

끝없는생사유전의최초의근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2일개강

신입생
모 집동산불교대학

1. 대학 개설 취지

3. 모집방법 및 전형

4. 입 학 일 시

5. 원서교부처

불교의대중화와대승불교사상을널리알릴사명감있는포교사를양성키위해, 교계대덕스님및교수를초청하여
불교의분야별전문교육을통하여직장인을위한2년과정의동산불교대학제32기생을모집함

불교학과 : 2008년 2월 2일(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본대학사무국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부산: 부다가야서점051)865-4383 ·대구: 삼영불교서림053)425-4097 ·대전: 보문서점042)257-0161 ·광주: 불일서점062)232-7542

※ 특전사항 : ·동국대불교대학원입학추천 ·상기과정을졸업한자는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포교사고시를거쳐연합회포교사자격을취득함.(불교학과, 한문학과)

제출서류지원자격

동 산 불 교 대 학불교교육
전문도량

2008년도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전형방법 비 고모집인원

·불교학과(200명)
(정규반·주간반·통신반)

(100명)  (50명)  (50명)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3매

·매주토요일오후6시(정규반)

·매주목요일오후2시(주간반)

불교를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불교학과]
2007년 12월15일~ 
2008년 1월 31일

입학금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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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1 년
교과목

2 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법화사상 ·반야사상·화엄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선사상
·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이평래(충남대 교수)  ·김호귀(동국대교수)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최종석(금강대교수)     ·최봉수(동국대교수)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정엄스님(승가대교수)

·암도스님(전포교원장)  ·정병조(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감상영(승가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태원스님(승가대교수)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서성운스님(삼천사주지)
·김형준교수


